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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을 된장이 브랜드로 부상...일자리 창출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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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깨끗한 물과 따뜻한 바람이 만들어낸 된장은 특별할 것이 없었던 마을에 명품 브랜드를 안겨줬

습니다.”  

 

김재식 세화1리장(52)은 “주민들의 아이디어로 건강식품인 된장과 장수마을이라는 이미지를 결합

시킨 ‘해풍담은 깊은 맛 된장’은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더욱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

는 여건을 조성했다”고 말했다.  

 

그는 “마을 주민들은 감귤 농사와 된장 만들기, 일손 돕기 등 365일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일을 

하고 있다”며 “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덕분인지 주민 소득이 높고, 부농도 많은 마을로 꼽

히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 

 



 

친환경 콩으로 만든 이 마을 된장은 최고의 장맛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로 등극했지만 가내 수

공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.  

 

그는 “공장에서 찍어내는 인스턴트 된장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손익분기점인 1㎏에 1만

원에 팔고 있어서 사실상 큰 이득은 없다”며 “더구나 콩 값도 오르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

고 있다”고 말했다.  

 

김 이장은 “무농약 천연재료로 만든 세화1리 된장이 수익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항암효과는 물론 

뇌기능 향상 및 노화 방지, 심장병 예방 등 건강 발효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

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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